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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독거노인이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노년기 사회적 활동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는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협동조합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남성 독거노인 8명

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담 수행 후,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으며, 소통을 

통해 성숙한 주체로 거듭났다. 이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친밀한 공간을 함

께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인

식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한 시간을 협동조합 공

동체를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았으며, 이는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자기 가능성과 가치 있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기 존재 확인, 

가치 있게 늙어가는 노년,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관한 논의와 제언을 

했다.



. 서  론

생산성 이론이 노년학은 물론 노인복지학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이후, 한국의 노인

은 물론 세계 각국의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의 구조 속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적 

활동의 강요는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간

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지지보다는 은퇴 후에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생

산성의 압박은 저출산 고령화의 단상으로 인

해 생산인구의 감소, 수명 연장으로 인한 생

산적 활동 기간의 증가와 함께 수반된 노인 

돌봄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는 2017년 하반

기부터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며, 핵심생산인

구 또한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감소 추세는 2020년에 이르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

인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사회적 활동에

서 벗어나게 되는 때와 맞물려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자녀에게 

돌봄을 받아야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미부머 세대는 노부모

와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이중

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현식, 

2012).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모든 노인세

대와 노년을 앞둔 장년 후기 개인들에게 문제

가 되고 있지만, 특히 신체적 악화, 무능감, 

우울, 외로움과 동시에 빈곤문제를 가지고 있

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Hays & George, 2002). 독

거노인 경우 취약한 사회적 지원과 제한된 자

원으로 인해 빈곤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

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위

축될 가능성이 높다(Haslbeck, McCorkle, & 

Schaeffer, 2012). 이와 같은 문제는 여성, 남성

노인을 불문하고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

지만(Bitzur & Fisher, 2018), 한국의 남성노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관, 사고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김형숙, 전경자, 김윤미, 

2013). 그러므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남

성 노인들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

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

려는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장은진, 2016). 이러한 특성은 남성노

인, 특히 독거노인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

들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인 동시에 구조적 환

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와

는 환경이 다른 서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Springer & Mouzon, 2011). 남성노

인은 전통적인 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한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

을 사회와의 관계 맺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만

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사

회적 활동의 영역과 참여 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 Whearty, 2004). 

따라서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관심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 및 관심과 관련하여 성공적 노

화이론과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노인의 가치 찾기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연구

자들과 실천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론적 관점은 노인에게 성공적이며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노년기를 보낼 것을 권

유하기도 한다. 더불어 성공적이고 생산적 활

동을 하는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Helliwell & Putnam, 2004)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Seeman, 2000)을 강

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적 관점을 수용한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확장하여 노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 활

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좁은 선택의 폭, 한시적 참여, 공

익형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한계를 가져 지속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호태, 

2012; 이석민, 원시연, 2012; 전형남, 2017).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협

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

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민주적 결사체로서 

사회적 통합의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현재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

동조합으로 소유자와 기능에 따라 유형을 나

누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중, 1991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다중이해관계

자협동조합은 캐나다에서는 연대협동조합, 프

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의 형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강민수a, 2016).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를 통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7

년 5월 포항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

가를 시작으로 현재 13,717개의 협동조합이 운

영되고 있다(협동조합, 2018). 이러한 성장은 

협동조합이 내부적으로는 ‘1인 1표제’로 스스

로 권리를 가지면서 공동의 이익과 협력을 이

루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조

직체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노인 

협동조합이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정립 및 사

회 정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협동조합은 사회

적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노인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원주 노인 생활협동조합, 

회현당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 협동조합, 

더함플러스 주택협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노

인 협동조합은 노인들이 주최가 되어 결성된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서 노인들이 경제 수준

의 향상은 물론 공동체 정신을 공익하게 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신명호, 

이아름, 2013; 이양지, 2016; 정석규, 임유진, 

황소영, 2006).

이처럼 노인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의의

와 관심이 증가했지만, 이를 주제로 한 연구

(김영택, 2017; 박봉희, 2016; 박주희, 2012; 

변정원, 2009; 신명호, 이아름, 2013; 이양지, 

2016)는 그 관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현재

까지 이루어진 주된 연구동향은 노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 공동체 관련 연구는 크게 노인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연

구(김영란, 2013, 2014; 이양지, 2016; 정석규, 

임유진, 황소영, 2006; 지경, 2011; Grenade & 

Boldy, 2008), 노인 공동체 사례에 관한 연구

(김진복, 1993; 이진숙, 2010), 노인 공동체 참

여 경험 및 탐색 연구(김서현, 조희선, 2017; 

김유진, 2016; 변정원, 2009; 유은주, 김미영, 

이건정, 2013; 장수정, 2012; Collings, 2001; Lee, 

2011), 노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이정희, 2016; 이형하, 2005), 노인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연구(정인수, 박선희, 

윤혜림, 2012)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인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 사회적 노력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노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그 

내용이 대부분 외부자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노인 중심 협동조합

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음은 성공사례가 많

지 않고, 이제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 고령사회의 진

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자립과 

공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 협동조합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심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노인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로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받기 힘든 남성 독거

노인(손정남, 2012; Jeon, Jang, Rhee, Kawachi, & 

Cho 2007)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공동체를 살

펴봄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들이 인식한 주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외부자적 관점을 취하기보

다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실질적 세계

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 

(2009)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

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남성 독거

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

을 위한 경험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

과 같다.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 연구방법

Giorgi(2009)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인간이 가진 의식 속에 드러

난 현상이 의미하는 본질을 기술하는 방법론

이다. 이는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구성하고 있어 과학적 설득력을 갖는다. Giorgi

의 현상학은 현상의 외현적 내용보다는 당사

자들이 주관적 세계에서 구성한 현상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연구에 빠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인

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적 동물이다(Palmer, 

2011). 특히, 노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구체적 사건의 내용, 원인, 결과 보

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매

우 높다(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본 연구 역시 노인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



을 연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네

트워크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표집 

방법은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개념을 

바탕에 둔다. 이는 소개자(hub)를 중심으로 연

결된 연구 참여자(nod)를 찾아 선정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구자는 00시의 허가를 받은 사회

적 협동조합 중, 사업비 마련을 위해 빈병, 신

문, 캔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공동체 대

표자(hub)에게 연구자의 참여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nod) 5명을 소개받았으며, 이 대

상자 중 2명이 새로운 소개자(hub)가 되어 3명

(nod)을 소개하고 그 중 2명이 각각 1명씩 소

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방

식으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총 8명의 참여자

가 선정되었다(표 1 참조). 연구자는 참여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기간, 공동체 

내의 역할, 독거기간, 연령, 직업 등이 가급적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공동체 활동 모임에 참여하여 직접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는 남성 독거노인에 대

한 다양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

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이고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

의 집에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질문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충분히 생

각할 시간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가 모두 고

령자였으므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 면담은 

평균 30분 내외로 진행했으나 적극적으로 면

담에 참여하는 대상은 60분 이상 진행하기도 

구분 연령(세) 독거기간 전 직업 현 직업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 기간

참여자 1 71세 29년 회사원 환경 정비 3년

참여자 2 78세 2년 직업군인 노인정 관리 3년

참여자 3 86세 2년 식당운영 없음 3년

참여자 4 85세 16년 개인사업 주택관리 3년

참여자 5 78세 21년 군무원 없음 3년

참여자 6 83세 4년 공무원 건물관리 2년

참여자 7 95세 4년 일용직 없음 3년

참여자 8 74세 6년 회사원 없음 2년



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12

시간 내에 전사하여 본 연구의 원자료를 구성

했다.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

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Giorgi가 제안한 분석방법

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 관점에서 구술 내용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읽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강조하거

나 전환되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활동 경험에 

관한 ‘의미단위’를 구성하였다. 셋째, 의미단위

를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한 뒤 구체화 시키고, 

중복되거나 구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삭제

한 뒤 공통적인 의미단위로 요약하고 결집하

였다. 넷째, 변형되어 드러난 주제를 일관된 

구조로 통합하여 개별적 경험의 본질인 상황

적 구조진술과 공통적 경험의 본질인 일반적 

구조진술로 구성,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

조를 제시했다.

또한, Giorgi는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

내기 위해 Hussel이 제안한 판단중지(epoche)를 

변형하여 현상학적 괄호치기(phenomenological 

bracketing)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

자의 선이해, 편견, 학문적 관점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된 평가, 가치관 또한 

내려놓고 철저하게 객관화된 상황에서 현상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탐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향을 준수하였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있어 현상학

적 민감성, 즉 읽는 이로 하여금 수긍하게 할 

수 있는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들 

중, 소설적 글쓰기(김영천, 2013)를 이용한 서

사적 글쓰기로 현상을 기술할 것이며 특히, 

일화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밝힌다. 일화적 글

쓰기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연구자의 설명

보다는 그 의미가 내포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의미를 구체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Ely, 2006).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보호와 연구윤리

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 온라인교육(http://edu.irb.or.kr)을 수료

하고, 윤리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를 기호화 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에 저장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수행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계획 등을 소

상히 설명하였으며 자유롭게 연구의 탈퇴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

린 뒤 서면 동의를 받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 Liebow(1993), Denzin(1987), 

Padgett(1998)이 제안한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였다. 첫째,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연구자의 정직성을 유지하고 연구 참

여자에 대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전

문가 1인과 질적 연구자 1인으로 동료집단

을 구성하여 조언 및 지지를 얻었다. 둘째, 

Liebow(1993)가 제안한 바에 따라 연구 참여자

의 반응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의 편견을 줄

이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형성을 하였

다. 셋째, Denzin(1987)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

여자의 일기, 메모, 공동체 활동 기록지, 신문 

인터뷰 내용 등을 확보해 ‘자료출처의 다원화’

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동료집단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해 합의점을 찾는 ‘분석자 

다원화’를 시도했다. 넷째, Padgett(1998)의 제

안에 따라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서 생겨난 오류와 잘못된 이해를 정정하기 위

해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

들에게 직접 조언을 얻었다.

.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13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단위는 연구자의 언

어로 재구성해 77개의 중심의미로 정리하였다. 

중심의미 중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것

들을 정리하여 17개의 드러난 주제로 재구성

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검토해 총 5

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하였다(표 2 참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상황적 구

조기술과 일반적 구조기술로 분류하였다. 상

황적 구조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

험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구조 

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 보편적 경험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쇠락한 고치집에서 나비되기

경제과 우정이라는 일석이조.  협동조합 공

동체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인 소득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소득은 재

활용품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창출되는 

수익이었으므로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

다. 연구 참여자 1, 2, 5는 적은 돈이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

였다. 돈은 인간관계의 본질은 아니지만, 사회

적 관계에서는 신용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독거노인은 가난함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징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 일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액의 돈이지만, 그것

을 자신의 힘으로 벌었다는 것과 또 종자돈을 

마련했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부

정적 평가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적으로 돈과 우정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들에게 돈과 우정

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돈과 우정은 별개의 것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도 아니다.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였으므

로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쇠락한

고치 집에서 

나비되기

경제와

우정이라는

일석이조

- 흉 허물없이 언제든 교류 할 수 있는 조합원 친구들

- 서로 위안 삼는 조합원들이 유일한 소통창구임

뒷방 늙은이

탈출

- 단 1년을 살아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하는 노인으로 

살고 싶음

- 의미 없는 놀이보다는 운동 삼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일거

양득임

- 어차피 죽을 몸 일하는 것이 낫다고 봄

- 노는 것보다는 낫기에 재활용품 수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

- 함께 있음은 안정과 바람직한 변화의 기본임

- 자유롭고 흉허물 없는 남자목욕탕에 들어온 느낌

- 걱정할 일은 점차 줄어들고 웃을 일만 늘어남

-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방의 향수를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되살

려냄

- 가족도 해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조합원들과 공유함

불안한

주체에서

희망의

주체로

재탄생

소박한

희망으로 진입

- 함께 놀며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참여함

- 큰 기대 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듯 참여함

- 놀다가라는 지나가는 말을 듣고 갔다가 얼떨결에 조합원이 됨

소통바람이

앗아간

불안의 구름

- 마음속을 꽉 채우는 고통과 불안이 서서히 빠져나옴

- 마음이 통하니 서로 위안이 될 수 있음

- 나이를 초월한 망년지교( )임

-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음

겸허함으로

하나 되기

-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겸손함을 배움

- 직책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

-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손의 역할

- 나이와 직책의 상하관계가 없어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함 

노년의

아집에서

수용으로

-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 중단했지만 적적함에 다시 참여함

- 빈 병 줍는 일이 하찮게 여겨져 다른 일을 찾았지만 몸이 받쳐주

지 않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함

- 돈에 끌려왔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음

-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중재역할을 해주기에 못마땅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참아냄

- 비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운영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

의 학력과 경력을 내새워 운영방법을 비판했지만 독단에 빠져있음

을 깨달음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 

확보

이타적

자긍심 부활

- 주저앉은 노인을 일으키는 손이 되고 싶어 조합을 꾸림

- 한 문중이라 자연스레 돕게 됨

- 이타적 공익 활동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레 반열에 참여함

- 전문적 봉사활동이라고 여기고 참여함

- 돈도 없고 몸도 약하지만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음

새롭게 솟는

청춘의 힘

- 외양은 늙었지만 혈관 속 피가 다시 뜨거워짐

- 외부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을 젊은이로 여김(정초함)

- 노인이라는 세상의 명칭과 달리 활력을 지니고 있음

- 나이가 들어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이고 우직하게는 할 수 

있음

시간의

주인되기

- 남들은 무시하지만 (주체적으로 긍정적 의미부여) 조합 활동에 스

스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

- 죽은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일

- 돈 보다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위한 일을 함

버려진 것에

생명 불어넣기

- 작은 돈으로 느끼는 큰 행복

- 쓸모없는 것들이 나에게 오면 돈이 됨

- 버려지면 쓰레기 수거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재화가 됨

- 적은 돈이지만 종자돈을 모아 더 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

가 생김

- 재활용품 수거는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는 것임

- 볼품없는 자석을 삶의 훈장으로 여김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여 희망의 새 길을 찾음

친밀한

공간의 점유

늙음의 상징 

노인정 탈피

- 돈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인정을 떠나 싶음

- 노인정은 나이를 벼슬로 여기고 객관적 판단을 못하지만, 협동조

합은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임

- 고향과 학연에 따라 나뉘고 반목하여 친목도모가 안됨

- 쥐꼬리 같은 노인정 권력을 위해 싸우는 모습에 넌덜머리 남

- 번잡스러운 소속감보다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더 나음

- 평생 엄격한 조직생활을 해왔기에 노인정 조직에 혐오감이 생김

- 노인정이라는 쓸데없는 집단보다 생산적인 조합활동이 좋음

- 나이가 의미 없는 노년이지만 한두 살 차이에도 위계를 따지고 드

는 노인정이 싫음

- 노인이 노인을 폄하하는 부끄러운 현실

- 배려보다는 대접을 원하는 노인이 싫어짐



람 냄새’를 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

하였고 이는 참여자 3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냄새 

없는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사람냄새를 

맡자고 모인거요. (중략) 이게 가정생활도 

알고 과거도 서로 알고. 서로 개인이 개

인끼리 만나서 자기의 사생활을 이야기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살아온 게 다 다

르니까. 그런 벽이 자꾸 만나니까 허물어

져요. 단 100원 200원 이런 것들이 우리

들끼리 그런 식으로 마음이 쌓여가는 거

예요” (참여자 3)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친밀한

공간의 점유

남성들만의

공간 확보

- 경제 정치 담론을 나눌 사람이 없어 서운함

-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남자세계를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기피함

- 보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남녀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함

-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남자모임이 편함

-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빈병수거를 하며 협동조합이 발전함

상호존중에

기초한 친밀감

- 친밀함과 구분해 경계를 지켜야 공동체가 지속됨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음

- 공동체는 차이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

음

존재사슬

자각

근린울타리

- 조합원은 구성원이 아닌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새로운 사회적 가족

- 협동조합은 위급 시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연락망

- 울타리가 해체된 자신에게 울타리가 되어줌

- 공동체는 경제적 목적 보다는 서로 돕는 공동 지지체

노인밧줄로

어려움

이겨내기

- 임대주택의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지만 의견을 일치하여 해결함

- 모순된 법적 제제를 받아 분노했지만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위기를 

넘김

- 경쟁상태에 있는 노인정이 협동조합을 해산시키고자 다각적 

 노력을 했지만 협력이라는 상호연대라는 힘에는 이기지 못함

희생하여

공존의 길

모색

- 서로가 도와 나가는 움직이는 총체적 한 몸(지체형제)

-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어 힘이 됨

- 노인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노년이 건전한 욕망을 협동조합에서 보

상받음

- 낯선 임대아파트에 적응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모임이 형성됨

- 십시일반으로 모인 삶의 지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감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현실에서 확인함



뒷방 늙은이 탈출.  세상 속 주인공에서 뒤

로 밀려나 앉게 됨을 느끼며 자신을 뒷방 늙

은이 취급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뒷방에서 나와 세상 속의 

일원이 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주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뒷방 늙

은이라고 의미 짓고 있었다. 뒷방 늙은이의 

사회적 역할은 세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이 일종의 

계기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

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온 뒤

에는 자신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

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 8은 스스로 뒷방 늙은이라 

칭하였으나, 자신들이 뒷방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대로 밀려나 앉은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4, 8)은 

사회의 주역에서 퇴역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서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

나 협동조합 활동에는 나이의 벽이 없으며 혼

자 무엇을 해내는 과정이 아닌 함께 모여 서

로 의지하여 돕는 과정을 거침을 경험하게 되

었다. 이는 더 뒷방으로 물러남도, 늙은이라는 

나이의 벽에 갇힘도 아닌 새로운 장(場)이 열

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장은 단 1

년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는 기대를 하게 하였으며 이는 참여자 2의 구

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잖아요. 요즘 젊

은이들은 상부상조의 개념이 많이 없어

요. 이 협동조합이 지금은 별 볼일 없을 

지도 몰라요. 그냥 할애비 늙은이들 모여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원 20원 모은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래도 이걸 하면서 1년

을 살아도 쓸 일이 있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달라지는 점이고 이걸 잘 유지

하고 싶은 바람이지.” (참여자 2)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  그들이 경험한 삭

막한 도심의 아파트 생활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회색빛 공기가 감도는 

콘크리트 성에 갇힌 것과 같았다. 이러한 콘

크리트 성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체 참여 후 그

들은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Maslow(1943)의 

욕구단계 이론에서 밝혀짐과 같이 연구 참여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낀 후, 공

공 활동을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며 더 

이상 사회의 부담이 아닌 기여하는 노인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아실현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일과 여가는 

분리되지 않았다. 일하는 것이 곧 여가이고, 

여가가 일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를 부활시킨 것이다. 현대는 노동

과 여가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있지만,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노동과 여가를 완전히 분

리시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생활을 했지만 공동체 활동에서는 자

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생산성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윤에 함

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동과 여가를 공유



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

는데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노년기를 서로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노

동과 여가의 공존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1은 이러한 갑갑한 생활에 환

멸을 느꼈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집으로 또래의 남성들을 초

대하였다. 그렇게 그곳은 ‘사랑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협동조

합 공동체 활동을 그간 잊히고 잃어버렸던 기

쁨을 되찾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연구 참여자

들(참여자 3, 7)은 한데 어울려 늙어간다는 것

이 노년기의 재미라고 생각하였고, 함께 어울

리는 것으로 인해 외로움과 불안감 감소를 경

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의 회복은 공동

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관계방식으로서의 

공동체(Schriver, 20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데 모여 서로가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상호인식을 통해 긍정적

인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였

으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공동

체 활동을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냥 이 시기에 서로 재미있게 늙어

간다. 이것만으로도 좋지요. 돈도 중요한

제 서로 재미있게 이 시기를 즐겁게 노

년기를 보내는 거다... 생각하죠. 이것도 

가치 있지요.” (참여자 2)

“여기 협동조합 사랑방은 특별 모임이

잖아요. 모임이 약간 달라. (중략) 예전에 

반상회라고 있었다고요. 이제는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삭막하고 

썰렁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냄새가 나

잖아요. 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참여자 3)

불안한 주체에서 희망의 주체로 재탄생

소박한 희망으로 진입.  대부분의 연구 참

여자는 처음부터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의

미 있는 목적을 두거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 4는 가깝게 지내던 참

여자 2의 권유로 합류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물론 호기심도 없었다. 

참여자 5 역시 노인정에서 어울리던 중 몇몇

이 모임을 한다는 말에 이끌려 사랑방에 끼어

들게 되면서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큰 기대로 없는 친목모임으로 오게 된 참여자

들은 사랑방에 오게 된 순간부터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분위기에 이끌려 참여하게 된 것

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임에 오게 

된 순간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 이끌려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목표는 매우 

유연했고 상황 가변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외

견 상 조합의 대표가 이끄는 대로 단순 추수

라고 구술하기도 했으나, 이미 공동체 활동에 

참여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생긴 후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확장에 주력하였는

데, 이 또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적

극적인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어 확장되고 점차 성장일로 들어서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늙어갈수록 친구가 좋다.’



는 표현의 실제로 볼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

인 것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

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목표로 삼은 것이 없었으니 함

께 놀며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취해 눌러앉았

다. 조합의 대표가 이끄는 대로, 다수가 하자

는 대로 참여하면서 뭘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참여자 4, 6

는 반복되는 모임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체 활

동이 취지를 이해하였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동기가 되었음을 구술하였

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외로운 독거노인들

을 모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앞에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저 C씨

가 불러. B씨 집에 사람들이 있다더라 같

이 놀래. 해서 왔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

니 기대랄 게 있어요? 왔는데 재미도 있

고 뭐 가서 할 일도 없고 와서 눌러앉게 

된 게 지금이에요” (참여자 4)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거 누

가 하라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여럿이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신문

지)한 장가지고 오면 10명이면 10장이지. 

100명이면 100장.. 여기에서 이제 의욕이 

생기면서 취지가 참 괜찮다.. 이제 우리

는 큰 돈 벌 시기가 아니지.. 뭔가 운동 

겸 해서 다니고 거기다가 장부상에 백만 

원이 됐네.. 하면 우리가 앉아서 개인 소

유가 아니래도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이런 그 저 계획의 목적에 동의하고 좋

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분

위기면 올 만하겠다 했고” (참여자 8)

소통 바람이 앗아간 불안의 구름.  연구 참

여자들(참여자 3, 4, 6)은 전쟁 경험, 군대 생

활, 직장 생활 등 이 땅의 남성으로 태어났기

에 겪었던 사건들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형성

하였다. 이를 통한 소통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되었다. 남성들만의 모임으로 구성되

었기에 서로의 경험이 다소 과장되고 살이 덧

붙여지더라도 ‘에헤이~’하고 웃으며 넘기고 

그것을 재미로 여기기도 하였다. 비슷한 처지

에 놓인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으

며, 이러한 친밀한 소통은 연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던 노년의 불안을 해

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참여자 5는 마치 바람

이 구름을 몰고 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해소는 사회경제적 지

위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전에 연구 참여자들은 분별심을 가

지고 있었다. 같은 노인으로, 같은 아파트 단

지에 살고 있기에 경제상황은 비슷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뒷방늙은이의 회한, 자신의 존

재감을 확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특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오십 보 백 보’인 상황

에서 다른 노인들에 비해 자신은 자동차가 있

거나, 연금을 조금 더 받는 다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

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은 나이가 권

위가 되었던 것이다.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처

럼 노인에게는 나이란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



는 버팀목이었는데, 이것들 역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갔다. 분별심이 사라지게 된 것

이다. 분별심의 소거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환경적 특성은 지난날의 사회 경제적 지위

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2는 “서로 빤한 처

지”에 우열을 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

냐고 되묻기도 했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모임이 되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혼자 남겨졌다는 불

안과 싸워가던 이들이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경험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일보일보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가면

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서로가 싸워서 미

운정도 들고, 오며가며 고운정도 들고 친

구들이 그렇지. 그래야 서로 거부감을 느

낄 것도 없이 서로에게 해로울 것도 없

으니까. 이런 공동체는 잘 살아봤자 거기

서 거기고. 같이 누가 상대를 해주는 사

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임의 

재미라면 재미지.” (참여자 8)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는거. 노인만이 노인의 마

음을 알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갔냐 못 나

갔냐 이제 와서 중요해요? 사는거야 다 

빤한데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 서로가 마

음을 너 그랬냐 나 그랬다 힘들었다 그

랬겠다 이런 게 위로가 되고 또 나만 그

런 게 아니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참여

자 2)

겸허함으로 하나 되기.  사회적 역할은 젊

은 날의 연구 참여자들을 꽃 피우게 하는 원

동력이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며 자신

을 살게 했던 다양한 역할을 잃게 되었고, 자

신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과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낼 뿐이었다. 다시 말해 노년기 진

입 후 잃어버린 역할로 인해 지위가 없는 삶

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위를 부여

받게 된다. 지위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

여되지만, 많은 이들에게 지위는 소위 감투, 

완장으로 인식 표현되기도 한다. 윤흥길(2011)

의 소설 완장 에서는 동네 건달이 저수지 관

리인이 되면서 권력을 남용하며 변해가는 과

정을 그린다. 소설 속 완장은 사회가 부여한 

자리로 임시적인 권한을 상징하는 매개체로서 

권력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완장을 

찬 지위는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때로는 사람

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고 토끼 뿔이나 다름없

는 허망한 권력욕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하

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직책이나 지위를 책임

감도 권력도 아닌 겸허함으로 받아들였다.

겸허함은 나와 너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개

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Martin Buber(2001)의 

Ich und Du(나와 너)에 따르면, 나와 남을 엄격

히 구별 짓고 우열을 가르는 서열 사회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

체 활동이 일종의 교육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

서 우리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5, 6, 7)은 협동조

합 공동체 활동에서 각자의 새로운 역할을 부

여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직책은 아님을 강



조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역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직책은 ‘수직적 구조에

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업무’로 강

제성을 띠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2, 8)은 협동조합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우

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로 살아

감은 서로가 협동조합 공동체 조합원이라는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본 

요인이 되는 것이었다.

“복지관에 가면 오라면 오고, 밥 주면 

먹고 하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협동조합

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니까. 불을 지

펴주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잘 살아왔

던 것을 바탕으로 힘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여기는 자존심도 다들 세요.. 그렇

겠지요? 그런데 역에 가서 그런 거 주워

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참 쓸쓸함이 들

고. 내가 예전에는 호령도하고 했는데 이

제는 이런 걸 줍고 있네? 하는 우울한 마

음이 있는데.. 이걸 하면 40원, 90원.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게 긍정적이죠. 의지(하

는 곳) 없이 스스로 뭘 한다는 게.” (참여

자 1)

노년의 아집에서 수용으로.  서로 다른 삶

을 살아온 타인이 한 공간 안에 모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협동조합 공

동체라는 타이틀과 소액이지만 수익의 창출이

라는 목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대를 하게 

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4, 8)

은 당장 손안에 쥐어지는 소득이 없자 공동체 

활동 참여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3, 6)은 좋은 취지

로 시작했지만,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활동의 내용이 하찮다고 여겨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협동조합 공동체 

탈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 4는 

자신을 찾아와 중재를 시도하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다 늙은 마당’에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늙어간다는 것이 지

혜와 경륜이 쌓이는 한편, 고집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협

동조합 공동체의 탈퇴와 재참여를 통해 자신

의 아집을 직면했고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

다. 이렇듯 자신의 그릇된 아집을 마주 보게 

되면서 스스로 태도를 반성하며 자기성찰과 

통찰이 이루어진 경험은 참여자 2와 4의 구술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 

거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고.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거나 했

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게 적어

질 수 있겠죠. 그래도 내 탓인가 싶어서 

우울해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대했던 

돈이 생기질 않으면 나오기 싫은 건 사

실이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

죠. 근데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생

각이 바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수입

이 목적이 아니니까. 200만원이 됐으니까 

단독 개인 돈이 아니래도 야.. 이거 대단

하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생각이 바뀌



는 거지. 함께 모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

네..” (참여자 2)

“내가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00대학교 2회 졸업생

이야. (중략) 사업도 크게 했고 결혼도 좋

은 집안이랑 했어. 이혼을 해서도 아들들 

잘 됐고.. (중략) 여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서 할 이야기가 많고 비판

도 하고 나가겠다 했지. 그런데 나만큼이

나, 나보다도 잘 난 사람들이 숨어서 하

고 있더라고. 내가 이 동네선 제일 잘 난 

놈이겠거니 했다고. 아..그러면 내가 고문

이 되어서 도움을 주겠다. 젊어서도 늙어

서도 나는 기고만장한 놈이었구나.. (중

략) 소속감이랄지 소외감이랄지 그런 기

대 자체가 없다 상관없다 했는데. 세상에 

끼지 못하는 놈은 나였구나.” (참여자 4)

가치지향적 사회적 역할 확보

이타적 자긍심 부활.  연구 참여자들은 대

부분 가난한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사회는 물

론 참여자들 자신도 사회의 배려와 지원을 받

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7의 표현처럼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

고 조용히 살아만 줘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

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아직도 잔존능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을 통해 근육이 움직이고 혈관

이 움틀 때 마다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음을 

느낀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썩어도 준치’

라는 우리의 속담을 되새겼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마땅히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타인들의 가난함과 고통을 자

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역시 동일하다

는 또 다른 연대의식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강요된 동일성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자

신이 살아있음을 자각하면서 생성된 자연스러

운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개인이 가진 결함이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이타성이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연

구 참여자 3, 5에 따르면 이러한 이타적 호혜

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신과의 

동일시가 존재했다. 즉, 타자의 관점으로 자신

을 비춰봄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결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평가는 개인에게 도움

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활동이 지역사

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고 이

로서 협력적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의 권유가 아닌 자

신들이 찾아낸 활동의 동기가 되었으며 이러

한 내적 동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긍심을 고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 1, 3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는 1720세대가 모여 살아요. 30년 

동안은 뭐 할 거냐 이거야. 30년은 다 같

이 살아야해. 그렇다면 자꾸 주저앉으려

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죽을 때까지 힘



을 줘야지. 근데 정말로 우리 노인. 불가

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

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못주는 용기를 줘

야 돼요. 봐요? 그런데 나도 누가 보면 

용기가 필요한 노인이잖아요.” (참여자 1)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통한다. 

이게 좋아요. 대단한 뭐 자본을 투자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돼요. 남들이 보면 웃

길 일이어도 그게 우리 활동의 목표가 

된 거예요 특활모임이 된 것인데. 보잘 

것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봉사가 된다는 것이 딱 하나 큰 목표예

요.” (참여자 3)

새롭게 솟는 청춘의 힘.  연구 참여자들(참

여자 1, 2, 4, 8)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해

내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세상의 시선 속 노인

이 아닌 청춘을 지닌 존재로 재인식하는 경험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은 독거노

인, 자녀가 있는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경험이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녀나 손자

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고

무되어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남성 독거노인

들은 그동안 주는 재미가 아닌 받는 재미로만 

살아왔다고 느꼈고 청춘의 힘을 회복하여 주

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청춘의 힘이 있기

에 늙어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

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신체적 정신적인 힘이 생기면서 늙어서 일하

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난한 삶을 살아내기에만 급급했던 일상을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생활로 재구성하

게 되면서 내면에 간직해온 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이었

고 늙음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참여

자 2, 3, 5의 구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협동

조합 공동체 활동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당

당해질 수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날 때부터 혼자야. 스스로가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혼자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 남이 뭐

란다고 광광대지 말고, 보여줘야지. 깨끗

하게 산다. 늙은 홀애비라도 난 젊다. 왜? 

이렇게 부끄러울 것 없이 산다.” (참여자 

5)

“애들한테 신세안지고 용돈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착 처져있지 않고 힘이 

나니까.” (참여자 3)

“우리는 이제 얼마나 살지 몰라요.. 곧 

팔순이에요.. 그래도 팔팔해요. 우리는 살

아있어요. 세상은 노친네라고 하지요 우

리는 기회를 주면 작은.. 그런 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참여자 2)

시간의 주인 되기.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잉여시간을 보람 있는 시간으로 탈바



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람은 살아감에 

있어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며 가치 있는 인생

을 살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었

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2, 5, 7, 8)

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오늘도 잘 살았다’라

는 만족감을 가져다주었음을 표현하였다. 보

람과 만족감은 과거의 화석으로 살아가던 연

구 참여자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

를 찾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

이 타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죽음으

로 향하는 시간으로만 경험되었다. 늙어서 희

망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 시간이 

주인이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날로 

바뀌어갔다. 시간의 자기성을 찾아감으로서 

삶의 의의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일하는 것에 아주 만족하죠.. 보람이 

있지요. 내 나이에 누가 어디 가서 받아

줍니까? 여기 와서 100원 200원 모으면서

도 다 같이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다 같이 몸은 늙어가도 정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참여자 8)

“자신감이 내 생활을 변화시켰죠. 사람

이 미친다고 하나.. 몰두..몰입.. 만약에 

이 00마을 와서 협동조합이란 것을 안했

다면.. 그냥 노인네가 되었다면 머리 자

체가 퇴화되었을 것 같아요. 무료해지고. 

처음에 이 동네 와서 참 무료해지더라도. 

공원을 매일 돈다는 것도 지겨워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요. 어쨌든 이

제 일이 있잖아요. 사는 게 의미가 생겼

다는 말이에요.” (참여자 2)

버려진 것에 생명 불어넣기.  연구 참여자

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

의 가치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연구 참여자 2, 

5, 7은 버려져 있을 때는 쓰레기였던 것이 ‘자

신의 손’을 통해 수거되어 돈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 역할을 

다 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이 자신을 주워 

올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그들이 주

워 올리고 재탄생한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자

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재발

견 활동이 그들은 협동조합 공동체로 이끌었

으며 지속적 참여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있어 이러한 

자각은 그들을 소생시켰다. 사실, 자신이 버려

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을 것이다. 현실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노래하는 존재로 재탄생시킨 것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자신을 싣고 함께 나아

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자 2가 밝힌 바

와 같이 과거의 빛나는 훈장은 현재에 무용한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물체에 불과한 자석은 

현실에서 쓸모 있는 훈장이 되었다. 자석은 

이들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기 위해 허리

띠에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을 통해 희망의 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노익장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 2의 구술처

럼 자기를 넝마주의로 쓰레기와 동일시했다. 

따라서 그는 자석을 삶의 훈장으로 삼는 질적

인 변이를 하였다.



“맥주병도 저게 엄청 많이 올랐어. 그

러니까 증말로 이야 이게 모이니까 뭐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렇게 우리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중략) 고난의 스토리

가 있는데, 여자들이야 뭘 만들어서도 판

다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는 거지. 각자 

삶의 보람이 모여서 이게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중략) 특히 우리

가 뭘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

이 버린 거. 그 버린 걸 미화로, 또 단 

몇 백 원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참여자 1)

“전부 허리에 자석을 달고 다녀요. 캔

이 저런 게 돈이 되는가하고 다 주워왔

더니 철 캔은 돈이 안 돼. 그래서 자석을 

달고 다녀서 대봐요. 훈장처럼 자석을 딱 

매달고 다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은 진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자석이 훈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현대

판 넝마주의가 된 거죠. 솔직히 실제 내

가 넝마가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으

니 누가 볼까봐.. 여러모로 깨닫게 된 바

가 있고 하니, 이제는 습관 되서 부끄러

움도 없고 내가 당당하니 괜찮아졌어요. 

세상풍파 다 겪은 노인이 가진 힘이 이

런 거예요.” (참여자 2)

친밀한 공간의 점유

늙음의 상징 노인정 탈피.  연구 참여자들

은 노인정(老人亭) 또는 경로당(敬老堂)으로 불

리는 노인 모임시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곳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공손함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

여자 8은 노인정이 노인을 가두어두는 ‘가두

리 양식장’과 같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따질 

가치도 없는 50여 년 전 학위 증명서를 확인

받는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도 하였다. 하지만 가두리 양식장에도 진입장

벽은 있었다. 연구 참여자 8의 경우, 자신이 

대졸자임을 내새우자 학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소동이 있었고 확인이 된 뒤에야 사건

이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확인

이자 일종의 서열 확인 검증절차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노인정(경로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수면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존재

하는 곳이었다. 노인정은 내부적으로는 중심

세력이 존재하여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조금이라도 튀면 따돌림

을 당하는 조직체였기 때문이다. 이 조직체 

탈출을 위한 모의를 통해 형성된 협동조합 공

동체는 민주적 질서를 잃어버린 채 소수의 권

력과 횡포에 휘둘리는 조직체 거부 작용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2는 노인정에서 이

루어지는 과장된 자기 현시욕에 신물이 났음

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의 무용담에서 시작해 자식 자랑으로 이

어지는 반복된 이야깃거리는 더 듣기 힘든 것

이며, 잘난 것도 없는 현실의 무의미한 자기 

자랑 경쟁은 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했음을 밝

혔다.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의 열등감

을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의 발현에 따라 

과장된 자기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정(경로당)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늙음의 

상징이 되는 곳이었으며 그 공간에 대한 격렬

한 거부는 다음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내가 을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000가(본인) 대학을 안 나왔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학력위조다.. 내 

그 다음날 그걸 카피를 했어요.. 아주 기

분이 안 좋죠. 이 노인 가두리 양식장에 

엉겨붙어있으니 서로끼리 양보가 없고 

악평을 해가며 진실을 보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찾는다고 이 나이에 대학 졸업장

까지를.. 노인정에 대학 졸업장 확인이 

무슨 말입니까.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참여자 8)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직

생활이고 얽매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모

였다가도 주춤주춤해요. 노인정에 모여 

있어도 유대가 없고 서로가 씹어요. (중

략) 여기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지 다른 

주주가 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 

많아지는데 여기는 조합장도 1표, 이사도 

1표고.. 조합원도 1표니까 공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거하자!!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의심이 없지요.” (참여자 

1)

“요즘 노인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화투하고. 쌈질도 하고 그렇잖아요. 

노인정 문화라는 게 그냥 가서 수다나 

떨고 앉아있는 게 많아요. 현실이 그래.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많아보니까 잘 안

모여요. 다들 모여서 자식자랑을 그렇게 

해서 아주 듣기가 싫어서 가기가 싫어진

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나면 내 

사는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하

는데. 현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내 자

식은 잘났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다가 싸

우고. 그러다가 안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나

도 노인정을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이름부터가 노인정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것 같고. 나도 희망

이 없지만, 다들 희망이 없더라고.” (참여

자 2)

남성들만의 공간 확보.  그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을 여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남성들을 모이게 한 것

은 자신들은 여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한 것

이다. 연구 참여자 5와 8은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

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서로가 한 공간에 

모여 있더라도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없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은 

한 문화권에 있었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후

천적 학습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성 정체

성을 형성함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2는 협동조합 공동체를 구성한 대표자

가 남성이었고 독거노인이었으므로 그와 비슷

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표자가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 시간의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율성과 남성들이 편하

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호연관성을 경험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남성들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분리가 아니

라, 자신들만의 성적 고유성을 존중받고자 하

는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들만의 정체성을 공

유하기 위해 그들만의 독립된 영역이 필요하

듯 남성들 역시 여성과의 차별수준이 아닌 자

기의 고유성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노인정은 서로 서먹서먹한 느낌이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남자나 여자

가 섞일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거지. 

뭘 같이 해야 말이라도 섞지. 무슨 핑계

가 있어야 섞어지지. 우리는 젊고 일 할 

때도 교류가 전혀 없었어. 평생을 서로 

각자 해온 일들이 다른데 늙었다고 모아

놓으면 해결이 되나.. 아주 어색해요. 그

러니 자연스럽게 남자들끼리 모이게 된 

거고.” (참여자 3)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도 

남자들의 그 의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았던 거에요. 남자들끼리 사

랑방을 만들고.. 그 젊을 때 가졌던 의욕

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동조

합을 만들고.. (중략) 여기는 통행금지 없

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요.” (참여

자 2)

상호존중에 기초한 친밀감.  상호존중은 연

구 참여자들이 노인정(경로당)에서 가장 부족

하게 느낀 부분이었다. 상호존중은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친밀성을 바탕에 두

어야 하는 것이었고, 지척에 모여 서로를 위

하되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4는 

늙어감은 예견되어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

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재미있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모른 

척으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단

순한 사모임으로 전락해버려 활동의 본질을 

잃기 쉽고 그토록 거부해왔던 노인정 활동의 

연속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

순한 친밀감은 그 깊이가 얕고 연속적 유지가 

어려워 공동체 활동의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친밀감은 상호존중을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친밀감이야말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관계 기술이지

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경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황혼

으로 표현하였다. 황혼은 밤의 전조인 동시에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

여자들이 표현한 황혼에는 이중적인 뜻이 담

겨져 있었다. 서로 고립된 상태였을 때는 어

둠의 전조로 해석되었지만, 서로 친밀감이 형

성되었을 때는 바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로 

기억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그냥 서로 재미있게 늙어간다. 이것만

으로도 좋지. 돈도 중요한데 재미있게 이 

시기를 즐겁게.. 이왕이면 서로 존중은 

해도 오지랖으로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



다 인정하고 그렇게 노년기를 보내는 거

다... 생각하는 거여. 이것도 가치 있지.” 

(참여자 6)

“우리는 이제 황혼이에요. 해가지고 있

다고 이제 늙었는데 뭐가 어쨌네 어디를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옳다 그르

다 그런 것을 따지고 들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네

들이 서로 황혼이라고 이해하고 서로가 

애초부터 다르다 그걸 알면 분란이 있었

겠어요? 공동체가 그래요 소속감 어쩌구.. 

그건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

해하면 그렇게 서로에게 소속이 되는 거

죠. 막 욱여넣어서 한 몸이 되자는 게 아

니잖아요.” (참여자 4)

존재사슬 자각

근린울타리.  남성 독거노인인 연구 참여자

들은 한 울타리 안에 소속됨이 매우 중요하였

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던 연구 참여

자들은 속해있음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

하고 서로 의지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2, 3, 

5는 주기적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균형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서로의 문제를 알

아차리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거나 방

문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우려한 

것들은 불시에 찾아오는 변고나 죽음 같은 목

숨에 대한 집착보다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

고 싶은 자신의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신문에 

간간히 보도되는 고독사를 볼 때 마다 독거노

인들은 자신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

려움에 몸서리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자신의 종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

어 하는 자기미학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위기 시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믿음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협동조합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 5는 이

러한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체가 경제 공

동체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회적 가족’으로 발

전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가족

이 된 거에요. 우리는 돈에 목적이 아니

고 앉아서 화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저런 소리 해가면서. 이런 재미로 와

서 우리가 하는 거지.” (참여자 3)

“이 조합은 가족이에요. 자연스럽게 도

움이 가지요. 이게 뭐냐면 나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 되면 가족만 되요? 그 이상이지. 

그게 안심이 돼요.” (참여자 5)

노인 밧줄로 어려움 이겨내기.  연구 참여

자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경험

한 가장 큰 장벽은 내부의 갈등이 아닌 외부

의 견제였다. 지역사회 모든 노인들을 통제하

고 싶어 했던 노인정 대표는 협동조합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협동

조합 공동체 조합원들이 모임을 통해 서로 부

항뜨기를 해주고 고마운 마음에 보답의 의미

로 제공한 1,000~2,000원이 문제가 된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집단으



로 경찰서에 방문하고 탄원을 하여 구두경고

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대표

가 노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돈을 뜯어낸

다는 낭설이 돌았고 외부의 이간질로 인해 탈

퇴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생겨 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4와 6은 이러한 위

기 상황에 토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서

로를 중재하여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구술하

였다. 협동조합 공동체의 고비는 노인정 대표

의 견제만이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리규약 중 임차인의 권

리와 의무에 따르면 “전용 부분을 주거의 용

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근거

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산을 종용하였다. 

협동조합 공동체 조합원들은 긴급 임시총회를 

하였고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공간의 

이전이 이루는 과정을 거치며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경험을 하였다. 이렇듯 서로가 팔짱으로 

밧줄로 엮어 형성한 단단한 노인 밧줄은 그들

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는 재산이 없어야 해요. 저도 

아파트가 있지만, 그게 다 아들들 앞으로 

해줬어요. 나는 없는 거야. 협동조합 출

자금이 은행에 있으면 그게 재산이 되니

까 문제가 되요. 이것을 p2p로 돌려버리

면. 그게 재산이 안돼요. 추적이 안 돼요 

눈에 안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 경력

들이 있으니 서로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

예요.” (참여자 1)

“여기는 해산위기가 크게 있었어요. 대

표가 경찰서도 다녀오고. 노인정에서 관

리실에 꼰지른거에요. 저기서 F씨가 부항

을 떠준다더라, 노인들보고 쓰레기를 주

워오라고 착취한다, 돈이 오고간다.. 그것

도 그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부항 떠주는 것도 의료법에 뭐 

위반된다고. 고맙다고 주는 천 원도 받으

면 안 된다고. 근데다 여기는 잠자고 그 

어떤 일종의 그냥 생활을 하는 곳이지 

어떤 작업도 불가하다. 관리소에서 와서 

이 책자를 내밀어요. 이건 여기 규칙이 

그러니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누구 탓

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난리 중에 탈퇴도 

여럿 했어요. 이건 해산이다 그런데 우리

가 쌓은 정이란 게 있는데 그게 되냐. 어

떻게든 유지하자 해서 늙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쓴 거예요.” (참여자 5)

희생하여 공존의 길 모색.  한국의 문화는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해왔으며, 상호부조 정

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으고

자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을 행해왔다. 이

는 단순히 농사뿐 아니라 어려울 때 돕고 살

아야 한다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상호

결합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참

여자 1, 3, 8)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되짚었으며 이를 두고 ‘세상사는 맛’으로 표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상호부조는 물질이나 

도구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으로 연결되

는 것으로, 참여자 3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하

면서 그들에게 받은 위로를 떠올리기도 하였

다. 또한, 참여자 5는 불편한 몸을 대신해 구

성원들의 머리가 되어줌에 관해 이야기 하였



고, 참여자 4는 참여자 7을 도와주기 위해 재

활용품 수집을 조금 더 해오기도 했다고 하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나타냈

다. 유기적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

로가 힘을 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기에 가

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서 

버텨오던 삶의 무게 역시 가볍게 할 수 있다

고 여기게 되었으며 개인의 인식이 변화됨으

로 인해 낯선 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공동체 

조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전통사회의 이상형으로 생각해온 상호부

조를 현실에서 다시 재현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농사지을 때 두레, 계.. 이런 게 협동

하는 우리랑 그게 비슷한 거에요. 협동조

합이 재래식 협동조합이 있고 이것은 신

식 협동조합이에요. 재래식은.. 시골에서 

대동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동계 한 

마을 자체들이 계원들인 거에요. 우리는 

원래 같이 해서 이겨내는 민족성을 가졌

어요. 또 서로 힘드니까 농악하고 해서 

응원하고 그 많은 일을 해냈듯이. 세상이 

이제 아파트의 핵가족화.. 이게 단절되어

있다고요.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한 번

도 못 만나요..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낯

설은 곳에서 정 붙이게 되는 거고요” (참

여자 1)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역

사가 깊고 넓어요. 우리는 환갑잔치를 가

도 돈이 없으니 감자있는 사람은 감자 

가지고 오고, 고구마 있는 사람은 고구마 

갖고 오고. 그렇게 큰 잔치를 해낸거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각자의 어려움을 

알 게 되죠. 우리는 야쿠르트 한 줄 이라

도 생기면 와서 나누고. 이게 세상사는 

맛이고.” (참여자 3)

일반적 구조 진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

적 경험에 관한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

는 것으로, 관계들의 연결을 나타낸다. 연구자

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따른 보편적 

구조를 그림 1에 도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일화적 글쓰기를 통해 기

술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

였다. 이는 혼자 살아가면서 겪었던 역할 상

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극복하는 인술(人術) 전략과 대표

자가 한 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

유로 혼자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치 집에 틀어박혀 TV를 유일한 낙으로 삼

으며 기쁨도 웃음도 잃어버렸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

써 즐거움을 되찾고 뒷방 늙은이의 설움을 떨

쳐버릴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협동조합 

공동체에 참여하기 전의 삶은 쇠락한 고치집 

속 애벌레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애벌레

의 삶이란 그들이 사는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



로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갇혀진 존재

였다. 그들이 뒷방 늙은이의 설움을 떨쳐버릴 

길은 자기만의 고치집에 틀어박혀서 TV로 위

로받는 것뿐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애벌

레에서 나비로 전환하는 경험을 했다. 애벌레

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질적인 전이를 의미한

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고치집에서는 경제적 

궁핍과 건강 염려, 안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한 주체로 살아왔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건져낼 수 없었다. 그

저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

었다. 공동체라는 결사체에서 희망을 발견한 

뒤,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유입

되는 계기도 서로 달랐다. 그렇다 보니 전체

를 기획하고 공동체 구축을 구상하는 책임자

와 조력자,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주

변부를 맴도는 방관자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관자의 경우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얼

떨결에 덩달아 오게 되었다. 그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그저 웃

고 즐기는 모임을 하는 것 자체였으므로 활동

을 통한 바람 역시 매우 소박했다고 할 수 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

로 마음 통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안에서는 나

이도 과거의 직책도 중요하지 않았다.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 조용히 밀어주었고, 

의욕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일으켜 

세워주었을 뿐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

한 겸손함은 하찮게 여겨지는 공동체의 재활

용품 수집 활동이 사람을 얻는 활동임을 인식

함으로써 더욱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爲政篇)’(최영갑, 2009)에 이르길,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

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함과 같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노년의 성숙한 주체로 거

듭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가 이 

공동체 활동의 전부가 아니었다. 협동조합이

기에 공동체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활용 수집을 통한 

수익창출이었다. 30년을 넘게 해오며 익숙해

진 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제 역할에서 물

러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낯

선 활동뿐이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금액

은 매우 적었다. 연구 참여자가 사는 지역사

회는 신도시에 속해있는 곳이었기에 비교적 

깨끗했으며 재활용수거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

어 있었다. 그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

는 장소는 근처에 위치한 공원이었는데, 그곳 

역시 환경 정비사업으로 00시 노인들의 소일

거리 장소였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더 많

이, 빠르게 움직여 재활용품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곳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쟁구도는 노인

들의 증가된 물질적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지

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 욕망 못지않게 내

재되어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자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취

미 활동을 넘어서 경제주체(經濟主體)로 재탄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욕은 지

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결합이 됨으로

써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갖춰가

는 쪽으로 두드러지게 발전할 수 있었다. 나

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지는 것도 이 활동

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새벽녘에 공원으

로 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그것이 모두 수익

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들 보기에는 

볼품없는 몸짓이었으나, 그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슬로건

(slogan)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부심과 보람을 

가졌다. 과거의 공로로 받은 훈장이 연금으로 

보상된다면, 현재의 자석 훈장은 캔과 알루미

늄을 분간하게 하였고 이것은 공공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공유의 공간을 가졌으

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 공간은 대표인 참

여자 1의 집, 그중에서도 가장 넓고 해가 잘 

비치는 거실이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그곳에 

모여앉아 각자 챙겨온 것의 무게를 달거나 개

수를 세고, 신문지를 묶고, 캔을 분류하고, 병

을 씻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물상에서 

와서 그것들을 싣고 갔으며 개인의 역량에 따

라 수집된 대로 비용을 나누어 출자금으로 입

금하였다. 친밀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면서 누

군가는 사회 담론을 나누었으며, 누군가는 남

자이기에 공감될 수 있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갔다. 함께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떠돌던 생활 속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어

울림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사생활과 같은 개

인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불편함을 헤

아리는 인격적 기술을 획득하였으며 기다림과 

같은 숙려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어울림의 기

술을 완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타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

적 도구로서의 거울(looking glass self)’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도 했다. 또한, 

그들만의 공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 즉, ‘사랑방’의 역할을 하였다. 사

랑방은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 개인의 독점

공간이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공



간이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은행,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인스턴트커피를 

몇 개씩 주머니에 넣어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인스턴트커피는 숭늉을 대신하는 또 다른 정

의 소통 매개체로, 목을 축이는 물질이자 그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치유(healing)의 요

소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존재는 가까이(近隣, neighbor)에 있

는 울타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울타리는 시련

을 통해 더욱 튼튼해졌다. 시련은 법을 들고 

찾아온 외부자가 몰고 온 것이었다. 법 앞에

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해산일은 다가왔

고, 아쉬움과 분노로 조합원들은 발을 굴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

가! 머리를 맞댄 결과 수거한 재활용품을 보

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되었고 이

전의 공간은 저장의 기능은 잃었지만 ‘사랑방’

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찾

아낸 그들만의 대항 방식은 노인정에서 찾지 

못한 민주적이고 건강한 대처방안으로 서로에

게 인식되어 또 다른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외로운 외줄 타기를 멈추고 손잡고 걸어

가는 기쁨을 획득하였으며 동시에 역할을 되

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만의 자

리를 찾게 된다. 더불어 과거의 시간에서 뛰

어나와 살아있는 현재를 살게 되면서 함께 늙

어가는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개인의 참여 목적과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합의 

공동체’로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호

혜를 바탕으로 고난의 바다(苦海)를 함께 건너

가고자 하는 노익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들의 협동조합 공

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남

성 독거노인 8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8인의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새

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으며, 소통을 통해 성숙

한 주체로 거듭났다. 이는 타인과 함께 공동

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

한 활동이 가능 한 것은 친밀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공

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독거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독

한 시간을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응원 받았으며, 이는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자

기가능성과 가치 있게 삶을 마무리 하는 의지

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선행연구에서 밝힌 남성 독거

노인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극복방안 제안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실제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본질을 밝

힌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존재 확인에 관한 논의이다. 남

성 독거노인에게 있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

은 자신과 타인, 환경과 소통을 하는 세상 속 

무대가 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와 같이 노년기에 도달한 많은 노인들은 과거

의 시간에만 젖어들기 쉽다(김귀분 등, 2001; 

김귀분, 윤지현, 석소현, 2006; 김소진, 2015; 

진영선, 김영경, 2011; 최외선, 2007). 특히 남

성 노인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

회적 역할, 가정 내 역할, 남성으로서의 성 역

할 등이 변화하거나 쇠락해져가면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 쉽고, 자기 존재감 또한 거

부되는 상황에 처함을 경험하게 된다(이진숙, 

최원석, 2014; Clarke & Lefkowich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독거노인들이 이러한 문

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라는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는 과거로의 회

귀가 아닌 현재의 적응을 위한 현실적 문제해

결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

각에서는 협동조합 공동체가 잃어버린 삶의 

역할 및 자신을 되찾게 하는 자유를 향한 갈

망임을 밝히기도 하였다(강민수b, 2016). 노년

기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친목도모를 뛰

어넘어 타인과 다른 나, 타인과 같은 나를 배

우는 곳이자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장이 되

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사회 내에서의 자기 존재

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 욕구

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존

재이자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드

러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고

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목표는 사회적 존재

로서의 통합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 있게 늙어가는 노년에 관한 논

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목표를 가

지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높은 자긍

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이루어야 할 과

업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노년의 과업을 자기

통합(Erikson, 1959), 내면세계의 적응을 통한 

개성화의 완성(Jung, 1974) 등으로 설명하고 있

으나, 과업중심의 설명은 노인이 도달해야하

는 개념적 표준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통합의 

개념은 획일적인 개념화가 어려운 추상적 개

념으로 관념상으로 이해할 뿐이며 이론의 구

체적 적용방법에 관한 제안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가치 있는 삶

을 위해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

하며 현실세계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Johnson & Mutchler, 2013; 

Morrow-Howell & Freedman, 2006). 현실세계의 

통합은 나, 가족, 이웃,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전통적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성원으로 활약해

왔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차원의 통합

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한국적 관점에서

의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노화’에 대한 접근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의 지역사

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정책적 차원

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

역사회 공헌 및 경제적 소수자들의 연대와 자

립을 주목적으로 형성되었다(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2016).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웃인 노인을 위한 협동



조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기

반 사업은 주로 일자리 창출(정규형, 최희정, 

2016)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리는 강원도 원주의 노인생활협동

조합을 예로 들 수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

를 해결과 문화적 복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로 미국 노인주택협동조합재단, 일본 니가

타현의 사사에 아이(ささえ愛) 협동조합, 캐나

다 퀘벡의 라 꿰일(L'Accueil) 노인주택 협동조

합, 덴마크 헬싱외르의 햄릿(HAMLET) 노인문

화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박주희, 2012). 노인

의 지역사회기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재

가복지사업의 지역단위 확장을 시도함과 동시

에 노인이 자신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여김

으로써 주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희경, 2016; 

Tyvimaa, 2011).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늙

어가기(aging in place, AIP)’를 현실화 할 수 있

으며, 자신의 역할을 가치화 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노인 협동조합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협동조합 운동가의 양성이 필요

하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관리 운영하는 

리더가 있어야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며, 중

기 또는 성장기에 이르면 조합원들의 주체적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의 택시협동조합, 의료생협, 생활협동조합은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은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

동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들이 협동조

합을 설립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지해 나

간다 해도, 부족한 정보로 인해 외부에 의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노인들을 다시 수

동적 존재로 끌어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쉽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

이 법률이나 제도를 잘 못 이해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특화된 협동조합 지

원센터가 설립되어야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

능한 노인협동조합 운동가를 양성해야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지원조직을 통한 협동조합

의 개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고물상이라는 판로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 산

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남성 

노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여성 노인들과 달리 식품생산과 같은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췄다. 

재활용품 수거야말로 재료구입과 소비처 연계

가 필요 없는 단순 업무에 그치므로 남성 노



인이 하기에 최적화 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노인 협동조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

다. 그 예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서비스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

원조직을 통한 아파트 내 노인택배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임선영, 2018).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이 불가한 택배 차량을 대신하

여 지역 노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실버

택배’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긍정적 대처방안이 단순히 지역사회 지원조직

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의 생명 공동

체, 살림 공동체로 협동조합 공동체로 확장시

켜 간다면 새로운 지역 내 협력의 장이 열리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상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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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omenological Study on Meaning and Essence of 

Cooperative Community Activity of Elderly Men Living Alone

Kim, Seo-Hyun

Qualitative Research HA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cooperative community 

participations of elderly men living alone.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proposed by Giorgi(2009). The researcher selected eight elderly men as paticipants who are active 

member of cooperative community,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and then organized and 

analyzed the raw data. The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found new hope from the life disconnected 

from the world through activities of cooperative community and they became mature agent throught 

communication. This was related to working together in communal activities and also to establishing a 

value-oriented social role for themselves. These activities were possible because they shared an intimate 

space together. We found that they could establish new identities by perceiving their own and each 

other’s existence through cooperative community participations. They were comforted and encouraged by 

the cooperative community for their lonely times, and we can see that this was based on the self-potential 

they find in each other and their willingness to end their lives meaningful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discussed and made suggestions on aging meaningfully and building social cooperatives that are elderly 

centered and based on local communities.

Keywords: elderly men living alone, social cooperatives, community, phenomenological study


